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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명예, OECD 1위 자살국          18-08-04

한국에서 또한 분의 유명 정치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에게는 얼마나 고민이 컸으면 극단적인 결심을 했을 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적인 언론과 보도되는 여론은  그의 자살을 미화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동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는 본인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서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없앴지만 뒤에 남은 가족과 친지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일종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10만 명당 거의 40 명이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남자가 10만 명당 32.5 명이고 여자가 10만 명단 15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123명이 자살을 하는 데 자살 방법으로서는 충기에 의함이  51%로서 가장 많고  남자의 자살은 여자의 자살보다 3.53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보다  높지만 그 비율은 미국보다 낮은 2.5 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물 자살, 특히 농약을 이용하는 자살 경우가 가장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약 자살이  58%로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연탄 가스, 목맴,  교량이나 건물에서 뛰어내림이 뒤를 잇고 있다 합니다.   한국에서 자살의 원인으로서는  정신 상태의 문제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부나 연인 관계 불화, 갑자기 처한 위기,  건강 비관,  직장 불화,  재정 문제가 뒤를 잇고 있다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자살 상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종 별로 백인이 15.7%로 가장 많고,  미국 토종인종 즉 아메리칸 인디안이 13.37%,  아시안과 태평양 도서인이 6.62%, 그리고 흑인이 6.03% 이라고 통계기 나와 있습니다. 2016년의 통계는 자살 방법으로 총기가 51%로 가장 많고 목맴이 25.9%, 극약 이 14.9%, 그리고 기타가 8.2%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자살률은 몬타나 주가 1위,  와이오밍 주가 3위, 유타 주가 5위,  워싱톤 주가 26위,  플로리다 주가 32위 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나아 주는 45위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지나치는 흥미이외로 별다른 의의가 없겠습니다만 자살은 단 한 건도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생명을 인간 자신이 끊어버리는 행위는 창조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저는 자살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번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 자살을 한 사태가 또 한번 국민 감정을 분열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자살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 해병대의 헬기가 사고로 추락하여 5 명의 군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정치인의 자살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조야의 큰 애도의 물결이 한국을 온통 뒤덮었고 수만 명의 조문객이 조의를 표했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장례식은 매우 쓸쓸했다는 보도를 읽고 마음이 편지 않은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청와대는 비서 한 사람을 대표로 헬기 사고 희생자의 장례식에 보냈는데 성난 유가족은 그를 장례식에 들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다섯 명의 군인 희생자의 장례식을 비리 의혹을 받고 자살한 정치인의 장례식보다 더 거창하게 거행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같은 정도의 국민적 애도를 표하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끝
